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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�직접�인도하신다.

성경본문 <출애굽기 13장 17절 ~ 22절> 

[17]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

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

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[18]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

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[19]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

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

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[20] 그들이 숙곳을 

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[21]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

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

[22] 낮에는 구름 기둥,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

“약속의�땅을� 향하여”� 믿음으로�나아가는�특별새벽기도회� 3번째�시간입니다.

애굽� 땅에서� 하나님께서� 말씀하신� 대로,�어린� 양의� 피를� 문설주와� 인방에� 발라서� 죽음을� 면했

던� 이스라엘� 자손들(유월절의� 유래)은� 쫓겨나듯이,� 애굽� 땅을� 떠나야만� 했습니다.� � 얼마나� 서둘

러야했던지� 빵� 반죽이� 부풀지도� 않았는데,� 그� 반죽을� 그릇째� 옷에� 싸서� 나와야만� 했습니다(무교

절의�유래).

이제� 하나님께서� 이스라엘� 자손들� 앞에서� 친히� 인도하시기� 시작하셨습니다.� � 마치� 어미� 새가�

아기�새를� 날개로�품듯� 보호하시고�감싸셔서�인도하셨습니다.� �

이스라엘� 백성들은� 급박하게� 변하는� 상황에� 분주하여� 아무것도� 주목하지� 못하고� 있을� 때였지

만,� 하나님께서는� 계획이� 있으셨고,� 당신의� 생각대로� 이끄셨습니다.� � 출애굽의� 분주함� 가운데� 하

나님께서�보여주셨던�일들을�통해,� 하나님을�따라가는�말씀의�기초를�생각해�봅니다.

이스라엘�백성을�인도하기�시작하시면서

1.� 하나님은�마음을�중요하게�생각하십니다.

[17]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

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

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

하나님께서는� 약속하신� 땅까지� 가는� 데에� 블레셋� 사람의� 땅을� 거쳐서� 가면� 가장� 가까운데도,�

먼�길로�돌아가도록� 하셨습니다.

애굽에서� 10가지�재앙을�통해서�애굽의�모든�신들이�가짜이고�허망한�우상임을�영광가운데�드

러내셨던� 하나님께서,� 블레셋의� 땅을� 피해가도록� 하셨습니다.� � 블레셋� 족속이� 아무리� 뛰어난� 군

사력을�가지고�있었다고�하더라도,� 초강대국이었던�애굽(이집트)과는�비교할�수도� 없었는데,� 피해

가게�하신�데에는�특별한�이유가�있으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� 이스라엘� 자손들에� 대해서� 염려하셨던� 것은� 그들이� 전쟁에서� 패배할까봐� 그러신�

것도�아니고,� 하나님께서�인도하실�수� 없으셔서�그런�것도�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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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� 유일하게� 주목하셨던� 것은�이스라엘� 자손의� 마음이었습니다.� � 아직� 홍해라는� 분명한�

구원의� 순간을� 건너지/경험하지� 않은� 상태에서� 전쟁을� 하게� 되면,�이스라엘의� 마음이� 변하게� 될�

것을�염려하셨습니다.

하나님이� 모든� 것을� 약속하셨고,� 허락하셨고,� 인도하고� 계심에도,� 하나님은� 백성들의� 마음을�

원하고�계십니다.� �

그저� 끌려가는� 수준,� 억지로� 함께� 하는� 수준이� 아니라,� 기쁘게� 순종하길� 원하십니다.� � 마음을�

다한�순종,� 정성을�다한� 예배를�원하시는�것입니다.

하나님께�온전한�마음을�드리고�있는지�점검해�봅니다.

2.� 하나님이�직접̇ ̇ � 인도하십니다.
[21]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

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[22] 낮에는 구름 기둥, 밤에는 불 

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�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는� 이스라엘�자손들을� 직접�인도하시기�원하셨습니다.� � 그래서�낮에는�구름기둥으로�

밤에는�불기둥으로�그들과�함께� 하셨습니다.

낮에� 하늘에� 떠� 있는� 구름기둥,� 어두운� 밤을� 밝히는� 불기둥은� 200만� 명이� 넘는� 이스라엘� 모

든�사람들이�원할�때면� 언제든지�볼� 수� 있는� 하나님�임재의�증거였습니다.

그런데� 흥미로운� 것은� 구름을� 통해서� 인도하고� 계시는� 길(방향)이� 홍해� 앞이라는� 것이고,� 가까

운�길을�놔두고�멀리�돌아가는�우회로였다는�것입니다.� �

효율을� 생각하고,� 안전을� 생각하는� 우리에게는� 이해가� 되지� 않는� 선택입니다.� � 그러나�하나님

께서는� 우리를� 인생에서� 단� 한� 번� 경험하게� 될� 구원의� 계획을� 향하여� 이끌고� 계시는� 중이었습니

다.

하나님은� 계획을� 가지고� 계시고,� 모두가� 하나님께서� 하시는� 일을� 확인할� 수� 있도록� 가장� 확실

한�방법으로�직접�인도하고�계십니다.

오늘날에도� 하나님께서� 고개를� 들어� 하나님의� 인도하심을� 구하는� 사람들이라면,� 200만� 명이

든,� 그� 보다� 많은� 사람들이든�모두가�다� 확인할�수� 있는� 은혜의�수단을�주셨습니다.

바로�성경말씀̇ ̇ ̇ ̇입니다.

출애굽� 할� 때의� 구름� 역할(길잡이)을� 21세기에는� 성경이� 하고� 있습니다.� � 말씀을� 펴고� 읽고�

묵상하는�것은�하나님의�임재를�바라보는�것입니다.� � 나아가�하나님께서�말씀하신�대로�순종하는�

것이야말로�하나님의�직접�인도하시는�대로�따라가는�것입니다.

오늘� 하루� 하나님께� 정성을� 다한� 기쁨의� 순종을� 드려야겠습니다.� � 또한� 즐거운� 마음으로� 말씀

을�읽고�순종하면서,� 하나님의�임재와�인도하심을�경험하여야겠습니다.

<기도제목>

1.� 주님의�인도하심과�부르심에�기쁨으로�순종하게�하소서.

2.� 하나님께서� 직접� 인도하시는� 말씀을� 사모하게� 하시고,� 읽으며,� 말씀하신� 대로� 살아가게� 하

소서.


